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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형토기란?

상형토기는 사람이나 동물 또는 특정한 물건의 모습을 본떠 만든 토기입니다. 
오리 · 사슴 · 말 같은 동물이나, 집 · 배 · 수레 · 뿔 등 사물을 형상화한 다양한 
상형토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형상을 본떠 만들 때 일상생활에 흔히 보이는 대상을 생략 · 과장 · 추상적인 수
법을 이용하였습니다. 의례 과정에서 술이나 물을 담아 따랐거나, 죽은 이의 안식
과 영혼의 승천 등 사후 세계에 대한 상징적인 염원을 표현하였기 때문에 일상생
활 유적보다는 무덤이나 의례 장소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집 모양 토기

창원 석동, 높이 17.6cm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10.9.)

함안 말이산, 높이 18.7cm, 함안박물관 소장, 보물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10.9.)

가야의 집은 주로 구덩이를 파서 만든 움집과 다락집입니다. 당시 집의 모습
을 발굴 조사 된 집터와 집 모양 토기를 참고해 복원할 수 있습니다. 움집은 
보통 사람들의 살림집으로 부뚜막과 온돌 시설이 있습니다. 다락집은 높은 기둥
을 세워 만든 이층집으로, 짐승과 습기로부터 곡물을 보호하는 창고이자 지배자
의 권위를 보여 주는 집입니다.

집 모양 토기는 집의 형태를 잘 보여 줄 뿐 아니라 가야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어 흥미롭습니다.



수레바퀴 모양 토기

함안 말이산, 높이15cm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10.9.)

출토지 미상, 높이 21.6cm,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보물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10.9.)

출토지 미상, 높이 16.2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10.9.)

함안 도항리, 지름 8.8cm
전시: 국립김해박물관 상설전시실(2층)

굽다리 위에 뿔을 얹고, 양쪽에 수레바퀴를 붙인 토기는 아라가야 지역에서 
많이 만들던 것입니다. 이러한 토기는 제사를 지낼 때 술이나 음료를 담아 마시
는 기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무덤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죽은 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운반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 모양 토기

창원 현동, 높이 18.3cm, 삼한문화재연구원 소장
전시: 대가야박물관 특별전(~8.20.)
     (복제품) 국립김해박물관 상설전시실

출토지 미상, 높이 20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10.9.)

함안 말이산, 길이 24.5cm, 함안박물관 소장, 보물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10.9.)

합천 옥전, 높이 7.8cm
전시: 국립김해박물관 상설전시실(2층)

지금까지 가야 지역의 무덤과 구덩이에서 확인된 배 모양 토기는 총 7개입니
다. 모두 큰 강이나 바다에 가까운 유적에서 나왔으며, 대부분 무덤에서 출토되
었습니다. 배와 관련 없는 수레바퀴나 굽다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술과 같은 
액체를 담고 따르는 용도의 주자注子 혹은 잔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입니
다. 아마도 당시 배에 대한 상징성을 토기에 담아 형상화한 부장품이었을 것입
니다.

작은 나룻배는 강이나 호수에 띄우고, 배의 앞뒤에 파도를 막는 판이 설치된 
큰 배는 주로 바다를 항해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조가 다른 여러 가지 배 
모양 토기가 발견되는 것은 당시 배가 일상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배 모양 
토기를 보고 있으면 당시 배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새 모양 토기

함안 말이산, 높이 13cm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10.9.)

, 높이 13.5cm
전시: 국립김해박물관 상설전시실(2층)

합천 성산, 높이 13cm
전시: 국립김해박물관 상설전시실(2층)

전시: 국립김해박물관 상설전시실(2층)

『삼국지』 위서 동이전 변진조의 기록을 보면 당시 사람들은 새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승으로 안내한다고 믿었던 듯 합니다. 새를 죽은 이의 영혼을 이끄는 
전달자이자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신성한 존재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새를 
본떠 만든 토기를 죽은 이와 함께 무덤에 넣었습니다.

새 모양 토기는 속이 비어 있고 등과 꼬리 부분에는 구멍이 있어 액체를 넣거
나 따를 수 있습니다. 새 모양 토기의 목 부분을 자르고 넣거나 머리 부분만 
넣기도 한 것을 보면 새와 관련한 의례가 다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동물 모양 토기

사슴 모양 토기, 함안 말이산, 높이 19.3cm,
함안박물관 소장, 보물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10.9.)

동물 모양 토기, 창원 현동, 높이 8.1cm,
삼한문화재연구원 소장
전시: 대가야박물관 특별전(~8.20.)
     (복제품) 국립김해박물관 상설전시실

함안 말이산 출토 사슴 모양 토기는 사슴이 뒤돌아보는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불꽃무늬투창이 새겨져 있어 아라가야 토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 모양 토기는 죽은 자의 영혼을 인도해주는 의례적 용도로 사용되
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마 인물형토기

전(傳) 김해 덕산리, 높이 23.2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국보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10.9.)

갑옷을 두른 말 위에 무사가 올라탄 모습의 기마인물형토기입니다. 말을 탄 
무사는 투구와 갑옷을 입고 있으며, 왼손에는 방패, 오른손에는 창을 들어 기마
전사를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말 등에 있는 한 쌍의 뿔잔은 이 토기가 어떠한 
의식에 사용된 것임을 말해줍니다.



사물 모양 토기

등잔 모양 토기, 함안 도항리, 높이 9.8cm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10.9.)

신발 모양 토기, 부산 복천동, 
전시: 국립김해박물관 상설전시실(2층)

뿔 모양 잔, 창녕 강리, 높이 18cm
전시: 국립김해박물관 상설전시실(2층)

신선로 모양 토기, 김해 망덕리, 높이 8.6cm
전시: 국립김해박물관 상설전시실(2층)

등잔 모양 토기는 굽다리가 달린 작은 항아리 위에 여러 개의 등잔이 붙은 모
습을 하고 있습니다. 항아리와 잔은 구멍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불을 밝히는 
심지를 둘 수 없고, 좁고 긴 원통모양을 하고 있어 실제 등잔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수레바퀴 모양 토기처럼 무덤과 관련된 장송의례에 사용하였던 것으
로 추정되며, 가야 토기 가운데 비교적 화려함을 드러내는 토기입니다.

신발 모양 토기는 짚신의 모양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어 가야 사람들이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짚신 위에 잔이 놓여 있는 것은 제사용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등잔모양토기, 신발모양토기 등 물건을 본 딴 상형토기를 무덤에 매장하여 어
두운 묘실을 밝히며, 두려움을 없애고,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로 사용했을 가능
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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